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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다고 하다’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진술이나 설명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할 수 있다. 

문형 : -다고 하다 (간접화법: 평서문)

새 어휘 : 편찮다, 힘들다, 모과차, 갑자기, [명사](이)라도, 다, 타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응, 목이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감기래요?

목이 많이 부었대.

나도 지난번에 목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엄마 힘드시겠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좀 쉬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 

그래요? 제가 따뜻한 모과차라도 한 잔 타 드릴까요?

갑자기 모과차는 왜?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맞아! 그러셨지. 우리 딸 다 컸네. 그럼, 부탁해.

지나

엄마

지나

엄마

지나

엄마

지나

엄마

지나

엄마

(1) 목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붓습니다. 

답: O (엄마는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프고 부었습니다.)

(2) 지나의 할머니께서 모과차가 목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답: O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 학생 수준에 따라 듣기

횟수를 조절한다.

☑ 감기에 좋은 음식이나

나만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교사가 내용 이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2.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

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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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찮다

生病（敬语，一般对长辈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눈이 아프시다

갑자기

突然

갑자기 생각나다

힘들다

累，难受
(몸/마음/일)이/가 힘들다

모과차

木瓜茶

모과차를 타다/끓이다

☑ 한국에서 마시는 몇 가지 과

일차 어휘를 확장해서 제시 할

수 있다. 

예) 유자차, 매실차, 모과차 등

다

全，都

모두, 완전히, 전부, 다 해서, 모두 다

타다

沏（茶，咖啡）
(차/커피)를 타다

☑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

가 쓰이는 상황을 비교해서 설

명한다. 

예)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눈이 아프시다.

[명사](이)라도

即使，表示让步
이거라도, 저거라도, 그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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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화법(평서문)

1. 간접화법은 화자가 다른 사람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

를

상대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화자가 듣거나 알게 된 원래의 정보(말이나 글)가 평서문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1) 동사의 현재형: -ㄴ/는다고 하다

2) 형용사의 현재형: -다고 하다

3)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형: -았/었/였다고 하다

4) 동사와 형용사의 미래형이나 추측: -(으)ㄹ 거라고 하다

5) 명사: -(이)라고 하다

6) 질문: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요/했어요?"라고

말한다.

2. 동사의 현재형: -ㄴ/는다고 하다

1) 동사의 어간 말음이 모음일 때: -ㄴ다고 하다

예) 지나가 “지금 비가 와요”라고 말했어요.

→ 지나가 지금 비가 온다고 말했어요.

2) 동사의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 -는다고 하다

예) 지나가 "지금 밥을 먹어요."라고 말했어요.

→ 지나가 지금 밥을 먹는다고 말했어요.

3. 형용사의 현재형: -다고 하다

예) 지호가 "이 신발은 아주 비싸요."라고 말했어요.

→ 지호가 이 신발은 아주 비싸다고 말했어요.

4.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형: -았/었/였다고 하다

예) 유리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라고 했어요.

→ 유리가 어제 영화를 봤다고 했어요. . 

5. 동사와 형용사의 미래형이나 추측: -(으)ㄹ 거라고 하다

예) 아버지는 "내년에 가족 여행을 갈 거야."라고 말했어요. 

→ 아버지는 내년에 가족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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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화법(평서문)

7. 간접화법에서의 주어 변화

1. 직접화법의 ‘저’는 간접화법에서 ‘자기’가 된다. 

예) 민이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라고 (말)해요

 민이 자기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고 (말)해요.

2. 직접화법의 ‘제’는 간접화법에서 ‘자기의’가 된다. 

예) 유리가 “이것은 제 핸드폰이에요.”라고 (말)했어요. 

 유리가 이것은 자기의 핸드폰이라고 (말)했어요. 

3. 어른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간접화법에서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선생님께서 “이것은 제 책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 선생님께서 이것은 선생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간접화법에서 주어가 변화

할 때, 어른의 경우 ‘자기’를

사용하면 무례하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6. 명사: -(이)라고 하다

예) 할머니께서 "이게 한복이야."라고 하셨어요.

→ 할머니께서 이게 한복이라고 하셨어요.

과거

(어제, 옛날)

현재

(지금, 요즘, 보통)

미래/추측

(내일, 나중에)

명사
-이었/였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

-일 거라고

하다

형용사

-았/었/였다고

하다

-다고 하다

-(으)ㄹ 거라

고 하다동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ㄴ다고

하다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는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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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화법(평서문)

1. 대화 연습

1) 가: 유리가 오늘 집에 온다고 했지?
나: 네, 엄마. 맛있는 음식 좀 해 주세요. 

2) 가: 민이 오빠는 한국어를 잘 하지?
나: 응, 어렸을 때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다고 했어.

3) 가: 지나야, 책에 그 빨간색이 뭐야?
나: 어, 이거 ‘물감책갈피’라고 해.

4) 가: 여보, 지호는 아직 안 왔어요? 
나: 네, 오늘 친구 생일파티가 있어서 늦게 올 거라고 했어요.

☑ 학생들이 짝을 지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8. 간접화법의 축약형

간접화법 표현은 가끔 '-고 하-'가 탈락되어 축약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축약형

이라고 한다. 간접화법의 축약형은 한국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이 된다.

예) 가: 엄마! 저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래요.

나: 그래? 저렇게 입으니까 예쁘네. 

예) 가: 제주도는 뭐가 유명해요?

나: 제주도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대요.

예) 가: 지나야, 너 왜 껍질도 안 까고 먹어?

나: 응, 껍질에 비타민이 더 많대. 그래서 연예인들은 과일 먹을 때

껍질도 다 먹는대.

격식체 비격식체

간접화법 축약형 간접화법 축약형

명사 -(이)라고 합니다 -(이)랍니다 -(이)라고 해요 -(이)래요

형용사 -다고 합니다 -답니다 -다고 해요 -대요

동사
-ㄴ/는다고

합니다
-ㄴ/는답니다 -ㄴ/는다고 해요 -ㄴ/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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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보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지나는 요즘 뭘 한다고 해요?

1)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간다고 해요. 

2)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다고 해요. 

3)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는다고 해요. 

답: 1)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간다고 해요. 

2.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뭘 하셨다고 해요?

1) 컴퓨터를 배우신다고 해요. 

2)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해요. 

3) 컴퓨터를 배우실 거라고 해요. 

답: 2)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해요. 

3. 지나는 다음 달에 뭘 할 거래요?

1)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2) 아르바이트를 하래요. 

3) 아르바이트를 할 거래요. 

답: 3) 아르바이트를 할 거래요. 

<보기>

* 지나 : “작년에 아버지한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어요.”

[질문] 지나가 뭐라고 말해요?

[대답] 지나는 작년에 아버지한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요.

작년에 요즘 다음 달에

지나

"아버지한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어요."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할아버

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운동해." 

"노래를

배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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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전화 통화를 보고 밑줄 친 부분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십시오.

민 : 지호야, 아까 유리가 전화했어.

지호 : 그래? 뭐라고 했어?

민 : 유리가 "약속에 늦게 올 거야."라고 했어.

1) -> 약속에 늦게 올 거라고 했어.

지호 : 왜? 무슨 일 있대?

민 :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라고 했어.

2) ->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

지호 : 아! 그렇구나. 알았어. 고마워. 

3. 다음 <보기>처럼 그림을 보고 각각의 친구가 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전해 보십시오. 

<보기> 지나는 한국 노래를 좋아한대

☑ 학생이 직접 대화문의

역할을 맡아 읽어보게 한다.

한국노래
를 좋아해.

어제가
내 생일이

었어.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

내년에
한국에
갈 거야.

1) 지호는 어제가 자기 생일이었대.

2) 유리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대.

3) 민은 내년에 한국에 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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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날씨 ✹(맑음)

오늘 엄마가 목이 좀 아프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목감기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많이 힘드실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뜻한 모과차를 한 잔 타 드렸어요. 

예전에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조금 감동하신 거 같아요. 

저한테 다 컸다고 칭찬하셨어요. 

엄마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1. 대답해 보세요. 

1. 윗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2. 오늘 엄마는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3.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 저는 엄마한테 무엇을 해 드렸습니까?

2. 다음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 에 표시하세요. 

1. 엄마는 목감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 O , X )

2. 저는 오늘 할머니 댁에서 모과차를 가지고 왔어요. ( O , X )

3. 할머니께서 목감기에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 O , X )

답:  1) O  2) X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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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

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어제 다른 사람

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달해 봅시다.

1. 친한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2.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 다른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4. 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 어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고 하다’

또는 ‘-대요’를 사용하여 엄마에게 전달해 봅시다. 

예시예시

☑ 단문 위주의 글이 되지

않도록 연결어미 사용을

권장한다.

엄마, 어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우리

는 몇 개의 팀을 만들었어요. 4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그 게임은 처음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옆 사람에게 한 다음,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이 첫 사람이 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이 게임이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리와 같은 팀이 되었어요. 유리가 첫 번째로 말을 했어요. 유리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주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친구는 다음 주에 개구

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다음 주에 개

구리가 울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팀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와~” 하고

웃었어요.

선생님은 유리가 처음에 한 말을 물어보셨어요. 유리와 다른 친구들이 한

말은 모두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말도요. 왜 그렇게 다르게 들었

을까요?

선생님은 우리들 모두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 의미 단락별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국어 중급 05.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엄마는 아빠에게 “날씨가 추워요”라고 말했어요.

=> 엄마는 아빠에게 날씨가 춥다고 말했어요.

1. 지나는 지호에게 “숙제가 너무 많아”라고 말했어요.

⇒ 지나는 지호에게 숙제가 너무 _________  말했어요.

2. 지호가 민에게 “자전거를 잘 타네!”라고 말했어요.

⇒ 지호가 민에게 자전거를 잘 __________ 말했어요.

3. 아빠가 엄마에게 “그건 어제 산 지호 선물이에요”라고 말했어요.

⇒ 아빠가 엄마에게 그건 어제 산 지호 __________ 말했어요.

4. 유리 엄마가 엄마에게 “내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할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 유리 엄마가 엄마에게 내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____________
말했어요.

5. 지나는 엄마에게 “어제 할아버지하고 공원에서 산책했어요.”라
고
말했어요.

⇒ 지나는 엄마에게 어제 할아버지하고 공원에서 _____________
말했어요.

☑ 예시 답안

1. 많다고

2. 탄다고

3. 선물이라고

4. 할 거라고

5. 산책했다고


